
OPINION

日本에서 느끼는 百濟人의 恨과 긍지

변평섭i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일본열도 곳곳을 다니다 보면 ‘일본속의 우리 문화를 발견하고 

긍지를 느끼게 되지만 기쿠치성（鞠智城） 방문은 또 다른 강열한 

느■낌을 갖게 했다.

구마모토（熊本）현에 있는 기쿠치성이 백제인에 의해 축성된 것임은 잘 알려진 것이지만 

그 주인공이 이 곳 광장에 세워진 기념동상 속에 명확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동상 설명문에 왜 백제인이 여기까지 와서 성을 쌓았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어 오늘의 한• 중• 일 동북아 정세가 1,300년 전에도 지금처럼 심각했음을 느끼게 한 

때문이다.

663년 신라와 당나라, 소위 나당（羅唐）연합군에 백제가 멸망하자 일본은 그들의 모국과 같 

았던 백제를 되찾기 위해 훗날 天智천황이 된 中大兄왕자가 인솔하는 2만 7천명의 원군을 

파견한다. 그러나 일본 구원군은 지금의 금강포구로 여겨지는 白村江해전에서 당나라 수군 

에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만다.

4회에 걸친 해전에서 일본은 400척의 배가 불타는 바람에 이 일대 바닷물이 연기와 불길 

로 빨갛게 물들 정도로 처참한 패배를 입었다. 이때 후퇴하는 일본군과 함께 많은 백제인들 

이 일본으로 피난을 갔는데 주로 귀족과 지식인이었다.

이들은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머지않아 당나라가 신라와 함께 침공해 올 것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고 일본 야마토 조정은 사태가 긴박해짐을 실감하고 4개의 성을 쌓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

후쿠오카현에 있는 오노성（大野成）, 사가현의 기이성（基肄成）, 나가사키현의 가네다성（金田 

成）, 그리고 바로 이곳의 65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기쿠치성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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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오피니언I

이 성을 총지휘한 사람이 바로 백제에서 건너온 귀족 憶 • 福留. 광장 가운데 세워진 동상 

군（群）에 오직 그의 모습만 우아하고 단정하다. 그리고 다른 동상들은 모두 서 있는데 백제 

귀족만은 앉은 채로 손을 들어 지휘를 하는 모습이다.

그는 왜 여기에 왔을까? 나당연합군이 일본으로 침공해 오면 이를 격파하고 나아가 잃어 

버린 조국 백제까지 되찾겠다는 결의 때문이었을까?

동상 밑을 받치고 있는 좌대는 6개의 동판이 장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개가 백제멸 

망의 최후를 그린 것이다.

하나는 나당연합군이 부여를 공략하자 백마강 낙화암에서 백제왕실의 궁녀들이 장열하게 

몸을 던져 강물에 빠지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일본 수군이 당나라 수군과의 백촌강 해전에 

서 참패를 당하는 모습이다. 기쿠치성의 축성이 얼마나 나당연합군의 위협 앞에 이루어졌는 

가를 실감케 한다.

이와 같은 1,300년 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일본의 깊숙한 언덕에 숨 쉬고 있음을 바라 

보는 백제 후손의 가슴은 아릴 뿐이다.

그리고 그 옛날에도 지금과 같이 한반도를 에워싸고 일본, 중국 등 3국의 힘의 균형 과 

긴장이 있었음에 지정학적 우리 운명을 새삼 느낀다.

이와 같은 감정은 규슈에서 더욱 강하게 느꼈다. 일본의 맨 남쪽 끝, 그곳에 가이문다께산 

（開門山）이라는 해발 922m의 높은 산이 있다.

지금은 휴화산이지만 1000년 전만 해도 활화산으로 하늘 높■이 불을 내뿜었다. 그러니까 

백제, 신라시대 한반도와 일본의 왕래가 빈번할 때 이 산은 밤낮없이 불을 뿜어 항해하는 사 

람들에게 등대가 되어 주었다.

이 화산의 불을 보고 백제 사람들은 노를 저었으며 이브스끼（指宿^서 잠을 자고 다시 교 

도나, 나라, 오사카 지방으로 떠났던 것이다. 우연히도 이 화산의 불이 멈추고 그 등대역할 

이 끝나면서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오만해진 것은 아닌가?

이곳 규슈지방은 특별한 분위기로 한국인으로서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매우 기 

분이 좋았다.

그 첫 번째 것은 미야자끼（宮崎）에 있는 일본 최초의 천황으로 일컬어지는 진무（神武） 신 

궁, 그리고 그의 출생지로 전해져 오는 동굴 속의 우도신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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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는 약 2,600년 전 하늘로부터 인간이 내려와 일본을 다스리게 됐다는 전설이 전해 

져 오고 있는데 이때 한반도에서는 이미 선사시대가 끝나고 진한, 마한 등의 삼한통치가 시 

작된 때라 신궁이 삼한에서 건너간 한민족일 것이라는 게 공공연한 해석이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건너간 우리의 아득한 조상들은 역시 이곳 미야자끼의 휴가（日向）에서 

통치자로 즉위하고 한동안 이 일대를 다스리다 나라 등 본주로 진출했다는 것이다.

사실 휴가 인근의 사이토바루 고분군은 놀랄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밀집돼 있어 고고학에 

문외한인 사람도 이곳이 왕족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 가운데는 발굴 도중에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덮어버린 고분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고분 속에서 일본역사의 정통 

성을 뒤흔들어 놓을 사실들이 나타난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그 사실이란 일본 

최초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것이다.

보다 더 극적인 것은 여기서 가까운 백제마을을 방문했을 때이다. 마을 이름도 백제（百 

濟 • 원래는 南鄕村）'이고 우리나라 부여의 옛 박물관 객사를 모델로 실제 크기로 복원된 구 

다라노야카타（백제관）은 기와, 지붕, 기둥, 모두가 우리나라 건물로 착각할 정도다. 우리 일 

행을 반갑게 맞아준 전 촌장 다바루 마사또（田原正人）씨의 명함까지 한글로 되어있어 더욱 

인상적이었다.

당신은 어쩌면 백제왕손일 것이오' 라는 말에 그 역시 매우 흡족해했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망하자 의자왕을 비롯하여 모두 당나라에 붙 

잡혀 갔으나 정가왕이라고 하는 왕자 등이 일본으로 탈출, 이곳에 숨어 살았다는 것이다. 신 

라는 후환을 두려워하여 이곳에까지 자객을 파견, 정가왕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 

나 미루어 짐작할 뿐 패망한 나라의 영광이나 기록은 모두 파괴되고 묻혀 버리듯이 지금 그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한때 일본을 지배한 것이 우리 조상이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문화를 심어준 것이 우리였 

다면 우리가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일본의 곳곳에 커다랗게 남아 있는 백제의 발자취 - 그러나 문득 지나온 발자취에만 머무 

르지 말고 미래를 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야 백제 후예인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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